
티타늄 합금분말 국산화 성공
재료연구소, 수소화분쇄 공정으로 … 수입가격의 1/10 수준

재료연구소가 고품질의 티타늄 합금분말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재료연구소 기능재료연구본부 이동원 박사팀은 “최근 고품질 티타늄 합금분말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며

“수소화분쇄 공정을 거쳐 생산했으며, 45마이크론(산소농도 0.25%), 120마이크론(산소농도 0.15%) 크기로 품질

이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했다”고 1월18일 발표했다.

개발된 티타늄 합금분말의 kg당 생산코스트는 대략 4만-6만원으로 수입가격인 30만-50만원에 비해 1/10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티타늄 합금분말은 고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어 항공기, 자동차, 방위산업 분야에 채용되고 있다.

이동원 박사는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기업들이 연비 개선을 위해 1990년대부터 티타늄 합금분말로 자동차부

품을 만들어 왔다”며 “저탄소 그린자동차 시대를 맞아 고강도 경량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데 티타늄 합금분말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부품만 해도 수천억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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